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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누가 손을 대겠는가? 우리는 대단한 자이다. 창 2:8 원래 인간은 에덴 성전에 
있었다. 에덴의 성전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흘러나왔다. 원래 인간은 에덴 성전을 통해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출 26:1 피 바른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다. 
성막만 바라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성막만 바라보는 것이다. 성막 즉 성령(성전) 중심으로 
흘러가는 인생이다. 우리는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 있다. 멀리 보고 크게 믿어야 한다. 왕상 3:1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했다.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겔 47:1-12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곳곳에서 다 살아나는 환상을 봤다. 고전 3:9-16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생명 거는 것이 
아닌 생명 걸 수 밖에 없는 신앙생활이다. 

본론)
a.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성전에 누가 사는가? 요 3:16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b. 어떤 터에 세워야 하는가? 모레 위에 세우면 안된다. 반석위에 세워야 한다. (고전 3:11)
c.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 하는가? 그리스도, 성령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 (고전 3:12)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원래 인간은 굉장한 축복이다. 만물을 정복할 정도로 (축복받은 
존재이다) 먹으면 죽는다고 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다.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렸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하나님 못 만난 인간은 불신자 상태에 빠진다.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 하나님 
떠나니 모든 것을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 육신도 똑같다. 문제가 그칠 날이 없다. 병이 오면 끝나는 
것이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지옥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다. 후손도 같은 
길을 가게 된다.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보려고 철학이나 선행을 한다.
여기서 나오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십자가이다. 십자가(언약)를(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길이 없다. 제일 급한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의 길이다.
영접하면 요 1:12 성전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몸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된다. 내 몸이 성전이 되었으면, 이 성전이 흔들리면 안된다. 사탄이 통로로 우리를 
자꾸 건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야 한다.

6 가지의 기초 메시지가 든든히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3-20) 이게 
우리 성전을 버티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다. 구주를 영접하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된다.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면 안된다. 흔들린다는 것은 이 사실에 결론이 안난 것이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안된다. 우리 삶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는 내 일이 흔들리면 안된다 . 이게 
반석이다. 
불신자 상태 무섭다. 6 가지이다. 마 16:13-20 말씀을 깨달으면 불신자 상태가 보인다. 마귀가(요
8:44) 귀신섬기게 만든다 출 20:4-5 정신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오며, 지옥에 가게 된다. 그리고 
자식또한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제일 급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캠프를 갈 때 사람살리러 가는 것이다. 



창 3:15 피언약, 출 3:18 피제사, 사 7:14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마 16:16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해야 한다.
확신 5 가지를 심어야 한다. 완전구원받았다.(구원) 반드시 용서받는다(사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인도). 사단과 싸워서 이겼다(승리). 
신자의 축복이 있다. 신분과 권세가 있다. 
마 28:16-20 너는 가서 현장에 가서 제자 찾고 교회 세워라.

결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말씀 하나하나가 완전 각인, 뿌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성령의 방법으로 멋진 집을 지어야 한다. 그게 사도행전이다. 마가다락방의 나의 현장의 
축복이 와야 한다. 이게 정상이다. 나를 통해, 성령을 통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것. 안디옥의 
만남의 축복 허락하실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마게도냐의 미션홈의 응답이 온다 . 전문 
사역의 응답이 온다. 지교회의 문이 열린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이 각인되면 흔들리지 않는다. 


